성  요한 보스코 (돈 보스꼬)

성 요한 보스코(Joannes Bosco)는 1815년 8월 16일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egna) 왕국 피에몬테(Piemonte)의 베키(Becchi)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 프란치스코(Francisco Bosco)와 마르게리타(Margherita Occhiena)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두 살도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여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깊은 신앙과 근면한 노동 정신 그리고 순종의 덕을 배웠다. 

   가난 때문에 정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성 요한 보스코는 9세 때 농한기를 이용하여 카프릴리오 초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만을 배웠다. 15세 되던 해인 1830년에 카스텔누오보(Castelnuovo) 읍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단기 과정을 이수한 후, 키에리(Chieri) 시의 인문학교에 진학하여 5년 과정을 마치고 1835년에 키에리 신학교에 입학했으며, 1841년 6월 5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사제 서품 후 성 요한 보스코는 그의 은인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성 요셉 카파소(Josephus Cafasso, 6월 23일) 신부의 도움으로 토리노(Torino)에 있는 사제 연수원에서 신학 연구와 현대 사목에 관한 연구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성 요한 보스코 신부는 사르데냐 왕국의 수도로 정치와 산업화의 중심지인 토리노에 체류하는 동안, 토리노의 뒷골목을 방황하는 소년들, 전쟁고아들, 교도소에서 만난 12-20세의 수많은 청소년들, 공장에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소년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844년 연수원을 졸업한 후 바롤라(Barola) 후작 부인이 경영하는 '소녀들 고아원'의 지도 신부로 부임하였으나 소년들의 사목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고아원에서 독립한 성 요한 보스코 신부는, 100여 명이 넘는 소년들과 함께 거처도 없이 이동하다가 1846년 4월 토리노 시의 서북쪽 도라 리파리아 강변의 발독코(Valdocco)에 정착하였다
[돈 보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5) 살레시오회
 올바른 청소년 문화 선도...돈 보스코 사랑 이어 실천
 겨자씨 하나 자라 큰 나무 된다고 했다. 돈 보스코 성인이 남녀 젊은이 몇 명을 모아 청소년 사목과 교육에 헌신하는 살레시오회(1869년)와 살레시오 수녀회(1872년)를 각각 세운 지 130여년. 오늘날 살레시오 수도회는 전세계 128개국에 수도자 3만 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살레시오회 가족'으로 불리는 돈 보스코 남녀 재속회, 살레시오 협력자회 등을 포함하면, 돈 보스코 영성을 본받아 전세계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은 수백만명에 이를 정도다.
살레시오 수도회가 그간 배출한 성인, 성녀, 복자, 복녀도 많다. 돈 보스코를 비롯해 성인품에 오른 사람만 5명이고 복자 복녀는 47명에 달한다. 또 현재 시복시성 대상자에 선정됐거나 시복시성 작업이 진행 중인 가경자와 하느님의 종도 84명이다.
짧은 역사와 달리 수많은 회원과 성인을 배출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산업화와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과 달리 소외되는 계층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보호자로 나선 돈 보스코와 같은 '사랑과 온유의 사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돈 보스코와 그 제자들은 이런 시대적 징표를 하느님 뜻으로 받아들여 청소년 사목과 교육에 매진, 세계적 수도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살레시오회는 로마에 총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 회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교육 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 및 지원 사업,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위한 선도 사업 등을  통해 돈 보스코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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